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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nursing students 
related to their cadaver practice through an integrative review.
Methods: An integrative review was conducted using Whittemore and Knafl’s framework published in 
2005. The key words, “nursing students & cadaver” and “nursing students & anatomy” were used to 
search peer-reviewed publications in six databases. Among 373 searched articles, 15 articles were se-
lected after excluding articles that did not meet the inclusion criteria. The literature quality was mod-
erate (levels C and B).
Results: The results from the 15 selected studies were integrated and classified into seven themes: 
“anxiety and discomfort,” “gratitude and respect for donors,” “dignity of the human body and life,” 
“acceptance of death,” “getting closer to the nursing profession,” “enhanced understanding and mem-
ory of the human body” and “enhancement of learning motivation.”
Conclusion: In conclusion, cadaver practice provided an opportunity to form values about the dignity 
of life and death, helped nursing students understand the human body, and motivated them to ap-
proach the profession of nursing. It is suggested to develop integrated cadaver practice programs that 
incorporate bioethics, spiritual nursing, and the vocation of the nursing pro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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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 교육에서 인체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인체의 변화를 신속하게 인식하고 안전한 임상 실무를 수행하

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기초지식이며, 주로 저학년

에 개설된 기초간호학 교과목인 ‘인체구조와기능’이나 ‘해부학’을 

통해 습득하게 된다. 인체 구조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인체의 구조에 대한 전체 이론강의가 끝난 후 카데바 실습을 실시

하기도 하는데, 이는 의학 교육에서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방법이지만 간호학 교육에서는 카데바 실습에 참여 기회가 부족하

기 때문에 국내[1]와 국외[2-3] 모두 일부 간호대학생들만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1-3].

이와 같이 간호학 교육에서 카데바 실습을 활발히 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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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카데바 실습의 비용이 저렴하지 않고, 시간 측면에서도 교

과목 시간 외에 1~3일간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을 방문하여 실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간호학 전공 대학생들이 경험하기에는 제한

적인 상황이다[4]. 주로 의과대학이 같이 있는 간호대학에서는 비교

적 용이하게 카데바 실습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의과대학이 없는 간

호학과인 경우에는 간호대학생들의 카데바 실습가능 여부를 타 의

과대학에 문의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의 문제도 있다.

카데바 실습은 직접 학생들이 카데바를 절개(dissection)하는 방

법과 이미 계획대로 해부되어 있는(prosection) 카데바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구분하는데, 대부분 간호대학생들은 이미 해부되어 있는 

카데바를 의과대학 해부학 교수의 지도에 따라 관찰하는 방법으로 

실습에 참여하게 된다[1]. 간혹 카데바를 해부학 교수가 처음 절개

하는 장면부터 표층에서 심부층으로 절개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

는 방법도 있으나 이런 방식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3].

최근 의과대학에서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의 

연장선에서 디지털화 가상 카데바(virtual cadaver dissection)를 이

용하거나 카데바 촬영 동영상을 이용한 온라인 비대면 실습도 증가

하고 있으나, 의과대학생의 약 80%가 카데바 실습이 꼭 필요하다

고 응답함으로써 새로운 가상 카데바 실습이 전통적인 카데바 실습

을 완전히 대치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의학 교육에서는 

전통적인 카데바 실습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수십 년간 많이 발표

되었고, 최신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카데바 실습이 다양하게 개발

됨에 따라 전통적인 카데바 실습과의 비교 등에 관한 연구도 지속

적으로 진행되고 있다[6].

그러나 전통적인 카데바 실습의 역사는 오래 되었지만 간호학 교

육에서는 필수적인 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의대생을 대상으

로 한 카데바 실습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발표된 것에 비해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카데바 실습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다[4]. 

국내 간호학 연구에서 카데바 실습과 관련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이유는 90년대까지 국내 간호대학에서 ‘해부학’ 교과목을 의대 해

부학 교수나 외부 강사가 담당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7]. 2000년

대 이후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간호학 교육에서 카데바 실습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는데, 초창기 대부분의 연구는 카데바 

실습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의 경험을 탐색한 질적 연구가 많았다

[1,4].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결과

가 일관적이지 않았고[8,9], 간호대학생들이 경험한 카데바 실습의 

장소와 기간도 다양하여 카데바 실습프로그램을 비교하기 어려웠

다. 따라서 현재까지 간호대학생들의 카데바 실습에 관한 선행연구

의 다양한 결과들을 고찰해 볼 필요가 증가되었으나 선행연구들을 

통합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카데바 실습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이루어진 국내외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간호대학

생들이 카데바 실습에 참여했을 때 어떠한 경험과 인식을 하였는지

에 대해 탐색하여 향후 기초간호학 교육에서 인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카데바 실습 교육전략 수립 시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간호대학생의 카데바 실습 수행과 관

련된 연구들을 대상으로 간호대학생들의 경험과 인식을 통합적 고

찰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간호학 교육에서 카데바 실습을 기획

할 때 교육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Whittemore와 Knafl [10]이 제시한 통합적 문헌 고찰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방법에 따라 카데바 실습에 참여한 간

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선정하여 이

론적으로 고찰하고 분석한 통합적 문헌고찰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의 선정 기준은 국내외 간호대학 학부과

정에서 인체의 구조를 학습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면 카데바 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수행된 연구로 선정하였

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배제 기준은 아래에 제시하였다.

(1) 선정 기준

- 2022년 3월까지 출판된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 양적 연구인 경우 카데바 실습을 수행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측정된 변수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연구

- 질적 연구인 경우 카데바 실습 후 간호대학생들의 경험을 분석

한 연구

- 한국어와 영어로 출판된 논문

- 동료 심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 전문(full-text) 확보가 가능한 논문

(2) 배제 기준

- 카데바 실습 참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카데바 실습에 대한 의견

을 조사한 연구

- 의과대학생이나 보건계열 타과 학생을 포함한 연구

-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

- 종설 논문이나 편집 사설

3.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 이용한 통합적 고찰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나 양적 

연구 결과들을 분석하고 통합하여 특정한 주제에 대해 포괄적인 시

각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간호학 연구에서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방

법이다[10]. 따라서 본 연구는 카데바 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모두 대상으로 고찰하였기 

https://doi.org/10.7586/jkbns.2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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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통합적 고찰 방법이 적합한 연구방법이라 볼 수 있으며 5단

계에 따라 진행되었다.

1) 1단계: 문제 확인(Problem identification)

카데바 실습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이 경험한 인식과 감정이 다

양하였으며[1,4] 양적 조사연구에서 동일한 변수에 대한 결과가 상

반되게 나타났다[8,9]. 또한 간호대학생들이 경험한 카데바 실습의 

장소와 기간도 다양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카데바 실습 이후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인

식과 감정은 어떤 것이며, 카데바 실습이 인체의 구조 학습에 어떠

한 영향을 미쳤을까?’ 이다.

2) 2단계: 문헌 검색(Literature search)

본 연구자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검색하고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국내 학술연구 논문 검색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정

보연구원(KISTI), 한국학술정보(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DBpia를 이용하였고 국외 논문은 MEDLINE, 

PubMed, Google scholar, CINAHL을 활용하여 검색하였다. 주요 

검색어는 ‘nursing students&cadaver’, ‘nursing students&anatomy’, 

‘간호 학생&카데바’, ‘간호 학생&해부’이었다.

국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한 논문은 KISTI 7편, DBpia 13

편, KISS 1편으로 나타났고, 국외 3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검색 

논문은 PubMed 46편, Medline 195편, CINAHL 111편으로 총 

373편이었다. 이 논문 중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면서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318편을 배제하였고 중복된 논문 35편을 배제하였

으며, 전문을 구할 수 없는 논문 1편을 제외하였다. 전문을 검토하

던 중 연구대상자에 간호학생 뿐 아니라 타 보건전공 학생이나 임

상간호사를 포함한 4편을 제외함으로써 총 15편의 논문을 최종 선

정하였다(Figure 1).

3) 3단계: 자료 평가(Data evaluation)

이론적으로 Whittemore와 Knafl [10]은 통합적 고찰 방법론에서 

자료의 질 평가는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이므로 자료의 질을 평가하

기 위한 표준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

적 고찰의 목적에 따라 미국중환자간호사회에서 제시하여 통합적 

고찰방법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근거수준체계(evidence-leveling 

system)에 따라 논문의 질을 평가하였다[11]. 이 근거수준체계는 5
가지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 선정된 15편 논문 중 

14편이 서술연구, 상관관계연구, 단일군 전후실험연구와 질적 논

문이기 때문에 수준 C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1편이 유사

실험연구로 수준 B에 속하였다. 따라서 통합적 고찰을 위한 연구로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평가하였다.

Figure 1. Flow chart of the literature selection process for the present research. CINAHL: Cumulative Index to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 KISTI: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S: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Database searched:
PubMed (n = 46), CINAHL (n = 111), Medline (n = 195) 

KISTI (n = 7), DBpia (n = 13), KISS (n = 1), 
Records identified (n = 373)

Records screened (n = 55)

Records after duplicates removed (n = 20)

Full-text articles assessed for eligibility (n = 19)

Studies finally included
(n = 15)

Excluded full-text articles in which allied 
health students and clinical nurses were 

included in the samples (n = 4)

No full-text articles (n = 1)

Duplicates among records identified (n = 35)

Exclude after screening of title (n = 287)
and abstract (n = 31)

Id
en

tif
ic

at
io

n
Sc

re
en

in
g

El
ig

ib
ili

ty
In

cl
ud

ed

https://doi.org/10.7586/jkbns.23.348


안경주 • 카데바 실습에 관한 통합적 고찰

https://doi.org/10.7586/jkbns.23.348 11

4) 4단계: 자료 분석(Data analysis)

본 연구자는 이미 통합적 고찰연구를 수차례 수행한 경험을 바

탕으로 자료 분석 단계에서 최종 15편의 논문을 읽고 분석한 내용

을 추출하고 기록하고 자료들을 비교하여 연구 문제에 대한 통합된 

분석을 수행하였다[10]. 이 과정에서 일차 문헌의 주요 내용을 표

로 제시하였다(Table 1).

5) 5단계: 자료 제시(Presentation)

Whittemore과 Knafl [10]의 통합적 고찰방법에 따라 마지막 단

계는 통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위에서 제시된 자료의 통합적 분석 

결과를 표로 제시하였다(Table 2).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이미 학술지에 발행되어 공개된 연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헌고찰 연구이기 때문에 본 학술지 윤리규정에 근거하여 기

관윤리위원회의 승인은 추가로 받지 않았다.

연구 결과

1. 선정 논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논문은 15편이었다(Table 1). 논

문들을 발표 연도별로 분류했을 때 2005~2010년도 1편[12], 

2011-2016년 4편[1,3,4,8], 2017~2022년 10편[9,13-21]으로 나타

났다. 연구 설계는 질적 연구 6편[1,4,13-15,20], 서술적 연구 6편

[3,12,16,18,19,21], 실험연구 3편[8,9,17]이었고, 자료 수집이 이

루어진 국가는 한국 11편[1,4,8,13-17,20,21], 아일랜드 2편[3,12], 

스페인 1편[18], 대만 1편[19]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학년은 1학

년 7편[3,12,13,16,18,20,21], 2학년 5편[8,9,15,17,19]이며 1학년

과 2학년을 모두 포함한 연구 1편[14], 학년이 표시되지 않은 연구

는 2편[1,4]으로 나타났다.

2. 카데바 실습의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 선정된 15편에 나타난 카데바 실습의 구체적인 특

성을 파악한 결과, 4일간[20,21] 3일간[1,15], 4-5시간[9,13,17,18], 

3시간[8], 1시간30분[16]으로 나타났다. 한 학기 동안 진행되었다

는 Lai 등[19]의 연구에서는 실습시간이 명기되지 않았고, 3편은 카

데바 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3,4,14].

카데바 실습 전에 이론교육을 수강한 경우는 4편[9,16,17,19]이

었고, 실습 전에 시신을 기증하신 고인의 인생 스토리를 듣는 시간

을 가진다는 연구[19]도 있었다. 카데바 실습 후에 실습일지 기록

이나 정리 시간을 가진 경우는 4편[1,9,16,17]으로 나타났으며 나

머지 연구에서는 이론교육이나 기록 및 정리시간에 대한 내용이 제

시되지 않았다.

실습시 테이블 당 10명 이하인 경우는 4편[8,16-18]으로 나타났 Ta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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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mes Identified from Selected Studies in the Integrative Review

Domain Themes Identified results from primary studies
Emotion Anxiety and discomfort · Worried about not being able to understand the practice process well  [1,15].

· Anxiety and fear of seeing a dead body before cadaver practice [3,13,15,18,19].
· The smell of formalin in the practice area was unbearable [1,4,12,13,14,18].
· The cadaver's appearance was different from what I thought, and I felt uncomfortable [15,18].
· I felt uncomfortable when I saw students treating the cadaver carelessly during practice, and this led to 

negative feelings about cadaver donation [13,14,21].
· Touching the cadaver was stressful during practice [12].
· After the cadaver practice,  I suffered from afterimages [1].

Gratitude and respect for 
donors

· Respected cadaver donors who helped students by donating their bodies [1,4,13,15,21].
· I felt that the cadaver was a silent mentor or teacher [19,20].
· I have a positive feeling about body donation [13,14,20].

Value Dignity of the human body 
and life

· Facing death made me reflect on life and death [1,18].
· I realized the preciousness and value of life [9,15].
· Looking at the actual inside of the human body, I felt that the human body is a truly mysterious and  

amazing being [15].
· I learned to be altruistic and to deepen my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13].

Acceptance of death · I thought it was natural for everyone to get sick and die [13,14].
· Thinking about death made me feel the existence of God [1].
· Spiritual well-being significantly improved [8].

Attitudes Getting closer to the nurs-
ing profession

· I am motivated to become a professional nurse [1,13,14,16,20].
· I wouldn't be afraid to see a patient with internal organs or bones visible in a clinical setting [20].
· Exposure to death will help in dealing with dying patients in future clinical practice [3,9],
· I have hopes of becoming an operating room, intensive care unit, emergency room, or forensic nurse [20].
· I am proud of being a nurse [1,14].
· Professional self-concept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cadaver practice [9].

Knowing Enhanced understanding 
and memory of the hu-
man body

· As I focused only on the cadaver, I became immersed naturally [1,13,15].
· A high level of participation in cadaver practice led to significantly higher grades in the final exam [19].
· I could easily see the structure of the human body while touching the actual organs of the cadaver, so I  

remembered it well [12,14,20].
· While confirming the anatomical structure in three dimensions based on what I knew theoretically, I also 

came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s [4,13,18].
· I became more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the structure of the human body, and became more  

enthusiastic about learning human anatomy [1,4,14,16,20].
Enhancement of learning 

motivation
· Self-efficacy and confidence were increased [4,9,14].
· I have the motivation to study harder [4,14,16].
· I became more interested in anatomy [1,4,20].
· I concentrated, with high expectations, because I had never experienced cadaver practice before [3,13,15].
· What I learned through cadaver practice was satisfying and a good experience [14].
· Most students would recommend cadaver practice [12,18].

으나 나머지 연구에서는 테이블 당 실습인원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부분 카데바 실습은 계통별로 머리와 목(신경계통과 내분비

계), 팔과 다리(근육계통과 혈관, 신경), 가슴(폐와 심장) 복부(소화

계통과 비뇨계), 골반과 회음부(생식계통)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

행되었으며 이미 절개되어있는(prosection) 카데바를 관찰하는 방

식이 대부분이었으나 해부학 전공교수가 직접 절개하는(dissec-
tion) 과정을 지켜보면서 실습하는 경우[15,17,20,21]도 있었다.

3. 카데바 실습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인식과 경험 분석

본 연구에서 선정된 15편 연구는 설문지나 인터뷰를 통해 간호

대학생들의 인식과 다양한 경험들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들

을 통합적 분석을 통해 주제를 분류하여 Table 2에 제시하였다. 즉, 

각 양적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결과변수와 질적 연구에서 

추출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7가지 주제를 분류하였

다. 분류된 주제는 감정 영역인 ‘불안과 불편감’, ‘기증자에 대한 감

https://doi.org/10.7586/jkbns.2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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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존경’, 가치 영역인 ‘인체와 생명의 존엄’, ‘죽음의 수용’, 태도 

영역인 ‘간호전문직에 가까워짐’, 지식 영역인 ‘인체에 대한 이해와 

기억 증진’, ‘학습동기 증진’으로 나타났다.

1) 감정 영역: ‘불안과 불편감’, ‘기증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

카데바 실습 전에 느끼는 감정은 카데바 실습을 앞두고 시신을 

본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주로 호소한 연구가 5 편이었고

[3,13,15,18,19], 심한 경우 식욕부진이나 현기증을 느끼기도 하였

다[12]. 실제로 측정한 상태불안(state anxiety) 수준이 37.7점에서 

실습 후 29.8점으로 유의하게 감소됨으로써[18] 카데바 실습을 앞

두고 학생들에서 불안과 심리적 부담감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습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1,15].

카데바 실습 중 느끼는 감정 중 실습 장소의 포르말린 냄새로 견

디기 힘들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6 편에서 언급되었다

[1.4,12,13,14,18]. 또한 카데바의 모습이 생각했던 모습과 달라 불

편했다는 연구가 2편이었으며[15,18], 카데바를 만지는 것이 스트

레스였다는 부정적 감정표현이 있었다[12]. 그리고 실습 중 카데바

를 함부로 취급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고 이로 인해 

시신기증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다고 한 연구가 3편이였다

[13,14,21]. 하지만 실습 중 카데바 기증자에 느끼는 긍정적 감정에 

대해 보고한 연구도 있었는데, 시신 기증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도움을 준 카데바 기증자를 존경한다는 감정이 5편에서 나타났고

[1,4,13,15,21], 카데바를 침묵의 멘토나 교사로 느꼈다는 연구보

고가 있었다[19,20]. 또한 본인도 시신기증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

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고한 경우도 3편이었다[13,14,20]. 카데바 

실습 후에 잔상이 남아 힘들었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1].

이와 같이 간호대학생들은 카데바 실습 전 느끼는 불안과 실습 

중 느끼는 불편감을 호소하였으며, 실습하면서 카데바 기증자에 대

한 감사와 존경심이 생겼고 시신기증에 대한 긍정적 감정도 느꼈

다.

2) 가치 영역: ‘인체와 생명의 존엄’, ‘죽음의 수용’

선정된 연구에서 카데바를 보게 되면서 죽음을 접하면서 삶과 

죽음을 성찰하게 되었다는 연구가 2편이었으며[1,18], 이타심을 배

웠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는 연구보고가 있었다[13]. 또한 

인체 내부의 실제 모습들을 보면서 인체가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존재임을 느끼면서[15] 생명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다고 보고한 

연구가 2편이었다[9,15]. 즉, 카데바 실습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은 

인체와 생명의 존엄을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카데바를 보게 되면서 모든 사람이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는 연구가 2편이었다[13,14].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신의 존재에 대해 느끼게 되었으며[1], 

카데바 실습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의 영적 안녕감이 유의하게 증

진되었다는 연구가 있었다[8]. 따라서 카데바에 노출되는 것이 죽

음을 성찰해보는 가치있는 경험이 됨으로써 죽음을 수용하게 된

다.

3) 태도 영역: ‘간호전문직에 가까워짐’

본 연구에서 선정된 연구 중 전문직 간호사가 되겠다는 동기가 

생겼다는 연구가 5편이었다[1,13,14,16,20]. 특히 카데바 실습으로 

죽음에 노출됨으로써 향후 임상실무에서 임종환자를 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며[3,9], 임상현장에서 내부 장기나 뼈가 보이는 환

자를 보는 게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도 하였다[20]. 또한 구체적으

로 간호사의 특수 분야도 생각할 기회가 되어 수술실, 중환자실, 응

급실, 법의학 간호사가 되고 싶은 희망도 생겼다고 하였다[20]. 그

리고 카데바 실습 후 전문직 자기개념이 유의하게 증가되었고[9] 

간호사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고 보고한 연구가 2편이었다[1,14]. 

따라서 카데바 실습은 저학년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전문직에 대해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다.

4) 지식 영역: ‘인체에 대한 이해와 기억 증진’, ‘학습동기 증진’

선정된 15편의 연구에서 카데바 실습으로 인체의 구조에 대해 

더 알게 되어 흥미가 생겼으며 더 공부해야겠다는 학습열의가 증진

되었다는 연구가 5편이었다[1,4,14,16,20]. 특히 카데바 실습 중 카

데바에만 초점을 두고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되었다는 연구가 3편

이었으며 이렇게 카데바 실습에 높은 참여 수준을 보인 학생들이 

최종시험에서 유의하게 높은 성적을 취득하였다는 연구도 있었다

[19]. 카데바의 실제 장기를 만져보면서 쉽게 인체 구조를 더 잘 볼 

수 있어 기억이 잘 되었다는 연구가 3편이였고[12,14,20], 이론적

으로 알고 있던 내용을 입체적으로 해부구조를 확인하면서 장기들

의 관계도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다는 연구도 3편이 있었다

[4,13,18].

또한, 카데바 실습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자신감

이 증가되었다고 제시한 연구가 3편이었고[4,9,14], 더 열심히 공

부해야겠다는 학습 동기가 생겼으며[4,14,16] 해부학에 대한 흥미

가 커졌다는 연구가 3편이었다[1,4,20]. 그리고 카데바 실습이 이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실습에 집

중했다는 연구가 3편이었으며[3,13,15], 카데바 실습을 통해 배운 

것이 만족스럽고 좋은 경험이었고[14] 대부분의 학생들은 카데바 

실습을 추천한다고 하였다[12,18].

논의

본 연구는 2022년 3월까지 발행된 국내외 논문 중 대면 카데바 

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 15편을 통합적 

고찰방법으로 분석하여, 향후 기초간호학 교육에서 인체 구조를 이

해하기 위한 교육전략 수립 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

https://doi.org/10.7586/jkbns.2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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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간호대학생의 카데바 실습 인식과 경

험에 관한 연구는 2010년까지 1편에 불과하였지만 2011~2016년 

4편, 2017~2022년 10편으로 점차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연구가 증가된 것은 2000년 이전까지 해부학은 시간강사와 

의과대학 교수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나[7] 점차 간호학과에서 

해부학을 담당하는 전임교수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22]. 또한, 국내 연구가 11편으로 국외 연구보다 많은 것은 아

마도 외국에서 간호대학생들이 카데바 실습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

기 때문이라고[2-3] 생각할 수 있으나 국외 간호대학에서 카데바 

실습에 관한 통계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선정된 연구에서 나타난 카데바 실습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3~4일간 실습을 한 경우가 4편인데 이런 경우에는 해부전공 교수

가 카데바를 처음부터 직접 절개(dissection)하면서 설명하는 방식

으로 실습을 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카

데바 실습시간이 1.5~5시간으로 나타난 6편의 연구는 이미 해부되

어 있는(prosection) 카데바를 관찰하는 방식이었으므로 실습시간

이 짧았다. 주로 간호학과 소속 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있는 경우에

는 의과대학생들이 카데바 절개실습을 한 후 그 카데바로 간호대학

생이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23]. 하지

만 향후 5시간 이내의 카데바 실습과 3~4일 카데바 실습의 효과에 

대해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추후 연구에서 카데바 

실습시간에 따른 간호대학생들의 인식이나 태도, 지식 등을 확인한

다면 해부실 실습을 계획할 때에 적정 시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

로 본다.

카데바 실습 전 간호대학생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였는데, 

이미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카데바 실습 전에 스트레스

와 불안, 신체적 증상 등이 있다는 것과[24] 비슷한 결과였고 스트

레스로 인한 신체적 증상까지도 경험하기도 하여 대부분의 대학생

들이 카데바 실습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5]. 특히 선정된 연구 중 카데바 실습 전에 높았던 불안이 실

습에 참여하는 시간 동안 줄어들었음을 보여주었는데[18], 이는 직

접 학생들이 절개하는 것이 아니라 카데바 절개과정을 지켜보거나 

이미 해부된 카데바를 관찰했기 때문에 실습 중 불안이 서서히 감

소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카

데바 실습 전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조용한 음악을 잔잔히 틀

어주는 방법을 이용한 경우가 있었고[26], 시신 기증, 삶과 죽음에 

대한 고찰 등의 짧은 동영상이 불안이나 두려움 완화에 도움이 된

다고 보고한 경우가 있다[27]. 구체적인 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 카

데바의 얼굴이나 몸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18]에 근거

하여, 이러한 불안은 긴장과 기대감이 혼재된 감정이며[13] 따라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카데바 실습 전에는 반드시 준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포르말린 냄새로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대상자들의 반응은 

의대생, 치대생, 약대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28]. 카데바에 사용된 고정액 포름알데하이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발표했는데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고 축적되며 배설이 느리기 때문에 만약 학생 중 임신부가 

있다면 주의를 해야 한다[25]. 따라서 카데바 실습 중 자주 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며, 카데바 실습실 환경에 필연적으로 존

재하는 포르말린을 경감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개발되도록 환

경독성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선정된 연구에서 다른 학생들이 실습 중 카데바를 함부로 취급

하여 마음이 불편하였고 이로 인해 시신 기증에 부정적 감정이 생

겼다는 결과들이 있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습 전에 반드

시 생명윤리에 대한 교육을 필수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다. Lai 등[19]의 연구에서는 카데바 실습 전에 고인의 인생스토리

를 들으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깊게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짐으로

써 교육을 위해 자신의 몸을 제공한 기증자의 존엄성을 기리는 엄

숙한 식을 거행하였다. 따라서 향후 카데바 실습 전에 반드시 실습

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학습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미리 본다거나, 

기증자에 대한 감사편지를 쓰는 시간을 갖고 시신이 가지고 있는 

존엄함과 앞으로 임상에서 만날 환자의 모습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에 선정된 연구들 중에서 시신 기

증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며 교사로 느끼고 학생 본인도 

시신 기증을 하고 싶은 긍정적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15]. 또한, 시신 기증자를 보면서 미래에 만날 환자에 대한 존경과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고 하였다[29]. 이는 시신 기증자를 ‘침묵의 

멘토(silent mentor)’로 본다는 선행 연구[19]와도 비슷한 맥락이며 

이러한 부분은 디지털 가상 카데바 실습으로 경험할 수 없는 느낌

이므로 카데바 실습의 주요한 장점이라 볼 수 있다.

카데바 실습을 통해 인체의 신비와 존엄성을 인식하였다는 연구

결과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카데바 실습은 예비의료인으로서 생

명에 대한 존중을 배우고 생명 윤리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

가 되었다[30]. 그리고 시신을 보면서 사람이 병들고 죽게 되는 것

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성찰 경험을 하였다. 간호사의 통합적인 업무 중 하나인 임종 환자

에 대한 전인적 간호와 임종 직후 환자의 관리를 위해서는 생명윤

리와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카데바 실습을 

통해 생명에 대한 존중을 깨닫게 된다면 생명윤리 교육의 실습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Seo 등[9]의 연구에서는 카데바 실습 후 

간호대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제

시한 반면, Lee 등[8]의 연구에서는 죽음에 대한 태도 변화가 유의

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두 연구가 단일군 전후실험연구와 비동등

성대조군 전후실험연구로 연구설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

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또한, 저학년의 간호대학생이 카데바를 봄으로써 죽

음을 성찰하는 기회가 되는 것은 미래 임상실습을 위해 필요한 부

분이다[3]. 따라서 카데바 실습이 끝난 후 마무리 시간을 가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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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실습을 성찰하면서 소감을 쓰고 생명과 죽음에 관한 의견을 나

누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소감을 쓰는 시간을 통해 

학생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표현함으로써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인식

과 감정을 정리할 수 있으며 생명윤리 가치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라 본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들은 카데바 실습을 경험하면서 간호전

문직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간호전문직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구체적인 간호 세부분야에 대한 희망까지 생각

하였다[20]. 간호학생들에게 간호전문직관을 올바르게 형성시키는 

것은 학부 교육에서 중요한 교육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학년에

서 카데바 실습을 통해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카데바 실습을 간호학과 내에서 필수로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중

요한 교육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의과대학이 없는 간호학과에서

도 적극적으로 카데바 실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

다. 또한 카데바 실습을 주도적으로 지도하고 설명하는 해부 전공 

교수에게 실습 중 간호전문직에 대한 강조와 격려가 학생들의 전문

직관 정립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미리 주지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논문들에서 카데바 실습으로 인체의 구조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기억하게 되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1,4,14,16,20]. 이미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부분을 직접 실제 장기

를 만지고 장기의 크기를 입체적으로 알게 되어[4,13,18] 인체구조

에 대한 자신감이 생성되고 자기효능감도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14,15]. 또한, 카데바 실습 후 공부에 매진해야겠다는 학습동기와 

해부에 대한 흥미가 증진되었는데, 카데바 실습으로 자신에게 부족

한 해부 지식을 인식하고 간호학 전공 공부에 대한 열의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4,14,16].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해부학 같은 기초

간호학 교과목은 임상실습을 위한 토대가 되지만, 학생들은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며[12], 해부학 교과목은 많은 

간호학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어렵다고 인식하여 학생들에게 불안

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30]. 임상 간호사들 역시 임상 현장에서 기

초간호학 지식이 부족한 것이 실무에서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호소

한 바 있다[22]. 따라서 학부 수준에서 인체 구조를 충분히 이해시

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전략이 필요한데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카데바 실습으로 해부지식의 심층 이해와 기억이 증진되

었다는 결과는 카데바 실습이 인체 구조를 이해하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체의 구조에 관련된 이론교육을 다 

마친 후 실시하는 카데바 실습은 배웠던 내용을 더 이해하기 쉽고 

암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므로 이론적인 해부

지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카데바 실습이 비용과 기회의 제한, 카데바의 보존과 준

비 문제와 새로운 교육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불필요하다고 인식

하는 경향이 있다. 인체 해부를 교육하는 의과대학 교수들 사이에

서도 카데바 확보와 관리 문제로 인해 동영상, 디지털 가상 카데바 

등 다른 매체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25]. 최근 디지

털 가상 카데바를 이용한 해부실습은 인체 내부를 3차원으로 보며 

확대나 회전도 가능하며 부위의 이름이 각각 표시되어 있어 이해가 

쉽고 몇 번의 터치만으로 쉽게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자율학습과 반

복학습의 장점이 있다[25]. 그러나 가상 카데바 실습장비 구축 비

용이 비싸고 직접 인체조직을 만져보지 않아 근육, 건, 뼈, 심장, 폐 

등 조직의 질감을 느낄 수 없다는 단점과 오심 같은 부작용을 호소

하기도 하였다[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상황에서 의

과대학생을 대상으로 E-Anatomy를 이용하거나 교수 강의를 통해 

카데바 실습을 대체한 경우에 약 80%의 의과대학생들이 대면 해부

학 실습이 꼭 필요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임상의학을 공부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응답하여 디지털 카데바가 완전히 인체 카데바 

실습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5]. 또한, 포스트 코로

나 이후에도 의과대학 해부학 교수들의 대부분이 해부실습을 과거

와 같이 전통적인 카데바 실습 방식으로 회귀하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타나[32], 전통적인 카데바 실습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상 카데바 이용은 아직 활발

하지 않은 편이지만[25] 간호대학생의 81.6%가 카데바 실습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고[6] 간호대학생의 97.6%가 카데바 실습을 추천

하였으며[18] 카데바 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높으며[16], 간

호학생들의 지식, 가치관, 태도 측면에서 긍정적 성과를 낼 수 있다

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간호대학생들에게 카데바 실습은 

학부과정 중 중요한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간호대학생들이 경험한 카데바 실습은 단순

히 인체의 구조 이해를 향상시키는 학습방법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며, 이타

심을 느끼고 간호전문직의 정체성을 실감하며 미래 간호사로서의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3]. 따라서 간호학 학부교육

에서 카데바 실습을 인체구조에 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생명윤리, 

영적간호, 간호전문직의 소명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통합 실습프로

그램으로 개발해보는 추후 연구를 제시한다. 즉, 카데바 실습 하루 

전에 생명의 존엄성과 죽음, 생명윤리에 관한 강의 시간을 준비하

고, 카데바 실습 후 다음 날에는 학생들의 소감을 정리하고 나누는 

시간과 영적 간호와 간호전문직의 역할과 소명에 관한 마무리 강의

로 구성하여 카데바 실습 전과 후에 강의시간을 배치하여 간호학과 

내 분야별 교수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또한, 저학년 때 해부학 실습을 하는 것이 임상과목과의 접목이 

부족하여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므로[33] 카데바 실습을 

고학년으로 편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비슷하게 

간호대학 3, 4학년 중 임상 실습 시 이론지식을 잘 적용하지 못한

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은 기초간호학 지식이 불충분하다는 연구 결

과[34]를 반영하여 임상실습을 시작한 3학년에서 카데바 실습을 시

행하는 것에 대한 추후 연구도 제시한다.

본 연구 결과를 간호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간호학생의 역량

https://doi.org/10.7586/jkbns.2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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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하는 요소인 지식, 기술, 태도 영역으로 구분하였을 때 카데

바 실습은 지식 영역에서 인체의 구조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

게 하였으며 태도 영역에서 생명윤리와 간호전문직에 대한 태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학생의 역량 향상에 

태도 영역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35] 근거하여 볼 때, 카

데바 실습은 간호전문직관 강화를 통해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간호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증진시킴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역량 향상에 

효과적인 간호교육 학습전략이라 볼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카데바 실습을 경험한 국내와 국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들을 통합적 문헌고찰 방법

을 이용해 총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초간호학 교육에 도움이 되

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 결과, 선정된 15편의 연구논문에서 결

과들을 통합하여 ‘불안과 불편감’, ‘기증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 

‘인체와 생명의 존엄’, ‘죽음의 수용’, ‘간호전문직에 가까워짐’, ‘인

체에 대한 이해와 기억 증진’, ‘학습동기 증진’으로 7개의 주제를 

분류하였다.

최근 디지털 가상 카데바 실습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통

적인 카데바 실습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도 전

통적 카데바 실습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간호학 

교육에서도 카데바 실습은 해부학적 지식 뿐만 아니라 디지털 가상 

카데바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생명윤리와 전문직 소명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기회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카데바 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은 실습 전과 

실습 중에 불안과 불편감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카데바 실습으로 

인체의 구조를 깊게 이해하고 기억하게 되었고 생명의 존엄성과 죽

음에 대한 성찰을 하는 가치 형성 기회가 되었으며, 기증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느끼고 간호전문직에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다. 향후 

카데바 실습 영역을 확장하여 생명윤리 교육을 미리 카데바 실습 

전에 실시하고, 카데바 실습 후에 영적 간호와 간호전문직의 소명 

주제로 강의를 구성한 통합실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가적인 연

구를 시행해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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